
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제주도 대기

업 시내면세점이 내달부터 잠정 휴

업에 들어간다.

28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면

세점 제주점과 롯데면세점 제주점이

내달 1일부터 일시적으로 휴점하기

로 했다.

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

됨에 따라 국제선 발길이 끊기면서

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

한데 따른 것이다. 지난달 제주를 찾

은 외국인 관광객은 1159명으로 전

년 동월 대비 99.2%나 감소했다.

이들 시내면세점은 지난 2월부터

영업시간 단축, 주말 공휴일 휴점

등을 실시해 왔으나, 5월 매출이 전

년 대비 90% 이상 급감하는 등 수개

월 째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.

특히 신라면세점은 지난 4월부터

제주공항점도 임시 휴점 중이다.

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

이후 지금까지 영업 지속을 위해 노

력해 왔으나, 제주국제공항 국제선

운영 중단 등으로 사실상 출국객이

없어 휴점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

설명했다. 김현석기자

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제주지역

기업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

있다.

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8일

2020년 5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

사 결과를 발표했다.

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제주지역

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)는 29

를 기록해, 기업경기 조사가 월 단위

로 진행된 2006년 1월 이후 최저치

를 기록한 전월 대비(27) 2p 소폭

상승하는데 그쳤다.

기업경기 실사지수는 기업이 느끼

는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, 기

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

보는 기업이 좋지 않게 보는 기업보

다 많고 100 이하면 그 반대를 의미

한다.

또한 제조업 업황 BSI와 비제조업

업황 BSI는 36, 29를 기록해 각각

전월대비 4p, 2p 상승했다.

6월 제주지역 업황 전망 BSI는 37

로, 5월보다 9p 상승할 것으로 조사

돼 경기침체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

전망됐다.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

황 전망 BSI는 37, 35로 각각 5p, 10

p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.

5월중 조사대상 업체들의 경영애

로사항은 내수부진(27.5%), 불확실

한 경제상황(14.0%), 자금부족

(13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김현석기자 ik012@ihalla.com

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수요 상

승으로 인해 돼지고기와 한우 가격

이 급등하고 있다.

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축산물품

질평가원 등에 따르면 26일 제주지

역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 평균가

격은 ㎏당 2만4030원으로, 전주 대

비 7.4%, 전월대비 27.4% 증가했다.

올해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을 월

별로 살펴보면 1월(월말 기준)에는

㎏당 2만773원, 2월 1만6370원, 3월

1만8030원, 4월 2만1370원이다.

돼지고기 가격은 코로나19 사태로

인해 2월에는 감염 우려로 인해 외식

을 기피하면서 소비량이 줄어 가격

이 떨어졌다. 하지만 코로나19 사태

가 잠잠해지고 최근 제주도와 정부

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잇따라 지급됨

으로 인해 경기가 점점 활기를 띠면

서 소비량이 늘자 돼지고기 가격도

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.

27일 기준 한우 등심 1등급 평균

도매가격도 ㎏당 7만2375원으로, 지

난달 말(6만1692원) 대비 17.3% 증

가했다.

지난 25일에는 평균 도매가격 ㎏

당 7만4713원을 기록해 2011년 축산

물품질평가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

이후 최고가를 나타냈다.

현재(26일 기준) 제주지역 한우 등

심 1등급 소비자 평균가격은 ㎏당 11

만1000원이다. 이는 전주 대비 12.5

%, 전월대비 12.8% 증가한 가격이다.

김현석기자

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

스노동조합 신화월드 LJDC지부는

2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노조

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신화월드는

우리 노조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

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

것 이라며 합법적인 단체 교섭 요구

에 성실히 임하라 고 촉구했다.

지난 27일 출범한 신화월드 LJDC

지부는 신화월드 내 호텔 리조트 테

마파크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조합

이며, 지난 연말에 출범한 신화월드

카지노 노조인 LEK지부에 이어 신

화월드 내 두 번째 노동조합이다.

이들은 제주도민들의 큰 기대와

성원 속에서 개장한 신화월드는 지

난 3년간 무수한 노동자 탄압을 자행

하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동결했다

며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방

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전근대적인

노무관리와 점점 더 열악해져만 가

는 근무환경이 심해져 가고 있다 고

주장했다.

이어 우리가 강압적인 권고사직

광풍으로 동료들이 잘려 나가고 불

안해 할 때, LEK지부 조합원들은

단결해 고용안정을 쟁취해 냈다 며

이에 우리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

기 위한 합법적 선택인 노조를 설립

해 당당히 외치고 정당하게 쟁취해

나가기로 결심했다 고 말했다.

이들은 또 제주관광 노동자가 살아

야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산업으로 탈

바꿈한다 며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

한 신화월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

쟁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. 김현석기자

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

있는 추세지만,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

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

2020년 4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

황 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

3만6629호로 전월 대비(3만8304호)

4.4%, 전년 동월(6만2041호) 대비

41.0% 각각 감소했다.

반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

1281호로, 전월 대비(1184호) 8.2%

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전국 17

개 시도 중에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

지역은 대구(37호 증가), 인천

(32호), 부산(14호), 울산(4호) 등

제주를 포함해 총 5곳 뿐이다.

연도별 12월 기준 제주 미분양 주

택은 2013년 588호, 2014년 124호,

2015년 114호, 2016년 271호를 기록

했다. 이후 2017년 9월 미분양 주택

1000호를 돌파하더니 그해 1271호,

2018년 1295호, 2019년 1072호 등 수

년째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.

특히 악성 미분양 이라고 불리

는 완공 후 미분양 주택 또한 100호

이상 증가했다. 4월말 기준 제주지

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887호

로 전월 대비(779호) 13.9%나 증가

했다. 사상 최다이기도 하다.

제주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풀리

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본과

순유입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인 것으

로 부동산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.

통계청의 제주 인구이동 추이 자

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

2015년 1만4257명, 2016년 1만4632

명으로 정점을 찍었다. 그러나 이후

2017년부터는 1만4005명, 2018년

8853명으로 순유입 인구가 점점 줄

다가 지난해 2936명으로 급감했다.

또한 제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

통해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 등에 5

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

(F-2)자격과 투자 상태를 5년 유지

하면 영주(F-5)자격을 부여하고 있

지만, 분양 건수는 매해 줄고 있다.

이 제도가 시작된 첫해인 2010년

158건을 시작으로 2013년 667건,

2014년 508건으로 증가했지만, 이후

2016년 220건, 2017년 37건, 그리고

올해는 3월까지 단 2건에 머무르고

있다. 김현석기자

2020년 5월 29일 금요일6 경 제

28일
코스피지수 2028.54

-2.66
▼ 코스닥지수 708.75

-15.84
▼ 유가(WTI, 달러) 32.81

-1.54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261.70 1218.30 1EUR 1392.28 1337.96

100 1171.06 1130.78 1CNY 181.42 164.16

좀처럼 줄지 않는 제주 미분양주택

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신화월드 LJDC지부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
에서 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. 김현석기자

최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던 삼겹살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다.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

형마트에서 시민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. 연합뉴스


